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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sang constitution experts utilize voice characteristics as an auxiliary measure for deciding a person's constitutional group. 
This study aims at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speech features and the constitutional groups by subjective listening 
evaluation of voice characteristics. A speech database of 841 speakers whose constitutional groups have been already diagnosed 
by Sasang constitution experts was constructed. Speech features related to speech source and vocal tract filter were extracted 
from five vowels and one sentence. Statistically significant speech features for classifying the groups were analyzed using 
SPSS. The features contributed to constitution classification were speaking rate,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for 
males in their 20s, F0_mean, CPP, SPI, HNR, Shimmer, Energy, A1, A2, A3, H1, H2, H4 for females in their 20s,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for male in the 60s, and Jitter, HNR, CPP, SPI for females in their 60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speech technology is useful in classifying constitution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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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상체질 한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체질에 적합한 처방을 하

는 한의학 이론이다[1]. 사상체질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가 

체질을 분류하는 기준에 성격 심리적인 측면, 질병의 특징, 신

체 외형적인 특징인 얼굴 모양, 인상, 체형, 피부, 행동 양식 

등이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도 체질을 분류하는 기준에 포함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음성을 전공하는 공학자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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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음성과 체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한다. 

체질별 목소리 특성에 대해 사상체질의학 논문[2]에서는, 

“태양인은 소리가 높고 맑고 원만하고, 태음인은 소리가 무겁

고 탁하고 방정하고, 소양인은 가볍고 낮고 급하고 멀리 가며, 

소음인은 활발하며 느리고 평이하다”라고 기술하여, 체질별로 

목소리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주관적인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목소리 특성 항목을 선정하고 체질별

로 목소리를 청취 평가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찾아낸 특성과 

음성 파라미터와의 연관성을 통해 체질별 목소리 특성을 객관

화 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상체질 한의학계에서 음성을 이용하여 체질을 분

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3]에서는 체질별로 문장을 

읽는 발음 속도, 포먼트 주파수와 대역폭, 피치의 평균, 최솟

값, 최댓값 및 표준편차, 그리고 에너지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을 측정하고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여, 일부 

체질에서 문장의 평균 발음시간, 포먼트 주파수와 대역폭, 피

치 최댓값, 피치 범위, 에너지 평균값이 유의성이 있음을 보이



72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4권 제4호 (2012)

고, 4-class minimum distance classifier 방법과 의사결정나무분

석 방법으로 체질 분류를 시도하였다. [4]에서는 Laryngograph

와 EGG(Electroglottograph)를 이용하여 피치 관련 파라미터

들을 조사하고,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체질 분류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체

질별로 일부 파라미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보

였는데, 피치 범위에서 남자 /아/ 모음에서 소음인과 태음인 

보다 소양인이 더 넓고, 여자 /에/ 모음에서 태음인이 소음인 

보다 더 넓다고 보고하였다. [5]에서는 단위시간에 발화하는 

음절의 수, 포먼트 대역폭, 문장에서의 피치 범위 등을 조사

하여 분산분석과 비모수 검정법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파라미터를 찾는 시도를 했으나, 표본의 수가 적어 체

질 간에 유의한 파라미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6]에서는 피치, Shimmer, 하모닉스, 포먼트 주파수와 대역폭

을 조사하여, 첫 번째 포먼트 주파수와 대역폭에서 소양인과 

소음인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어, 소양인의 

목소리가 소음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명랑하고 맑다는 

사상의학적 설명과 부합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에

서 이용한 음성 특징은 주로 피치와 포먼트 관련 파라미터들

과 문장 발음 속도이다. 

음성학자가 음성 분석을 통해 체질과 음성 특징과의 관계

를 밝히는 연구[7],[8]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질별로 기본주

파수 평균, 기본주파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기본주파수의 범

위, 하모닉스 구조, Jitter, Shimmer 등과, 포먼트 주파수와 대

역폭, LTAS(Long Term Average Spectra) 기울기 등을 구하여 

체질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성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1]. 

이 연구에서 소음인과 소양인 사이에서 두 번째 포먼트 대역

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하모닉스 구조가 체

질별로 일부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더 많은 음성 특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최근에 한의학계에서 음성 특징을 이용하여 체질을 분류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 바 있다[9]. 사용한 음성 파라미터에

는 기본주파수, 에너지, 포먼트 주파수와 대역폭, MFCC 

(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 Jitter와 Shimmer 파라미

터를 포함하고 있고, 체질분류 알고리즘은 규칙 기반의 비모

수 통계방법을 응용한 방식을 제안하였다. 체질을 구분하는

데 영향력이 큰 파라미터로 남성의 경우 기본주파수, 여성의 

경우 포먼트로 보고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본 논문은 저자의 기존 연구 [1]과 관련된 연구로서, [1]에

서는 사람의 일반적인 목소리 특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음성 

특징을 보고하였다. 피험자의 음성을 청취하여 높낮이, 세기, 

청음/탁음, 목소리 톤 등을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청취 평

가 각 항목과 음성 특징과의 관계를 분산 분석으로 통계 처리

하여 일반적인 목소리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성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1]의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 특

징 중에서 체질과 관련이 깊은 파라미터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체질별로 목소리를 청취 평가하여 체질별 목소리 

특성을 밝히고, [1]에서 보고된 일반적인 목소리 특성과 음성 

특징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체질별 목소리 특성과 음성 파라

미터와의 연관성을 밝히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2. 음성 데이터와 청취 평가 방법

2.1 음성 데이터 수집 

녹음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20대와 60대 남성과 여

성으로 사상체질 전문의 2인의 체질 진단 결과가 동일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하였다. 체질 진단은 안면, 피부, 설문지, 체형, 

음성, 면담을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피험자의 체질을 진단하였

다[10]. <표 1>에서 보듯이 20대 남성 222명, 20대 여성 220

명, 60대 남성 188명, 60대 여성 211명으로 총 841명이 대상

이다. 희귀 체질로 분류되는 태양인 데이터는 본 연구에서 제

외하였고, 소음, 소양, 태음인의 데이터 비율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체질 비율을 반영하여 정하였다. 세대별 목소리 특성

의 변화와 체질과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를 청년

층과 노년층인 20대와 60대로 구분하였다. 

음성 자료는 조용한 공간에서 마이크 Sennheiser e-835s를 

스탠드에 고정하여 입과 마이크 거리가 4-5cm가 되도록 특별

한 주의를 기울여 수집하였다[1],[10]. 녹음 대상자는 앉은 상

태에서 5개의 모음(아, 에, 이, 오, 우)을 각각 2초 이상, 그리

고 하나의 문장(“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

고 왔습니다.”)을 발성하도록 했다. 음성 데이터는 PCM 16비

트, 모노 형식으로 샘플링 주파수 16kHz로 수집하였다 . 청취 

평가는 문장을 이용하고, 음성 특징 파라미터의 추출은 모음

과 문장을 사용한다. 선정한 문장은 언어치료학계에서 널리 

쓰이는 ‘산책’이라는 문단에서 첫 구절을 발췌해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표 1. 녹음 대상자 수

Table 1. Number of test subjects

소음 소양 태음 합계

20대 남성 53 75 94 222

20대 여성 50 80 90 220

60대 남성 46 68 74 188

60대 여성 52 70 89 211

합계 201 293 347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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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취 평가 방법

피험자가 녹음한 문장에 대해 목소리 특성을 빠르기, 높낮

이, 세기, 청음/탁음, 목소리 톤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음성

기술을 전공하는 5인이 청취 평가를 수행했다. 청취 평가 수

행자는 사전에 목소리 특성 각 항목에 대해 문장을 이용하여 

평가 훈련을 수행했고, 평가 시에는 먼저 각자 판단을 하고 3

인 이상의 판정이 일치하는 평가를 결과로 하였고,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문장을 여러 차례 들으면서 판정을 조율하는 절

차를 거쳤다[1].

사상체질 전문의가 체질을 구분할 때, 체질에 따라 목소리

의 빠르기, 높낮이, 세기, 청음/탁음, 굵다/거칠다/가늘다 등을 

참고로 한다. 사상체질 전문의의 이런 기준을 참고하여 목소

리 특성 항목을 선정하였다. 목소리 특성 중에서 빠르기는 빠

르다/보통/느리다, 높낮이는 높다/보통/낮다, 세기는 크다/보통/

작다, 청음/탁음 항목에 대해서는 청음/중간/탁음, 목소리 톤 

항목은 굵다/거칠다/가늘다 등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각 

5/3/1점을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청음은 음정이 높고 명료하며 

맑은 목소리를, 탁음은 둔탁하고 거친 목소리를 의미한다[1]. 

3. 체질 그룹과 목소리 특성과의 관계

841명이 녹음한 각 문장을 대상으로 청취 평가를 수행하여, 

상기에서 기술한 목소리 특성 5개 항목에 대하여 세 개 그룹 

중 하나로 판정하고 5/3/1점을 부여한 뒤, 체질별 목소리 특성

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SPSS ver. 19.0[11]을 사용하여 분

산분석을 통해 통계처리를 수행하였는데, 종속변수에 목소리 

특성 5개 항목을, 독립변수에 3개의 체질 그룹을 사용하였다. 

각 체질 그룹에 대하여 분산분석(ANOVA)과 다중 비교를 수

행하여, 각 그룹을 분류하는데 어느 목소리 특성 항목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p 값은 0.05)가 있는지를 다중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체질별 목소리 특성의 통계 값을 

<표 2>에서 <표 5>까지 정리하였는데, 표에 보이는 통계 값

은 체질별로 목소리 특성 각 항목의 평균값과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다.  

<표 2>를 보면 20대 남성인 경우, 체질을 구분하는 유의한 

항목은 빠르기에서 소양 대 태음(p=0.039), 세기에서 소양 대 

소음(p=0.003), 소양 대 태음(p=0.026)이다. 즉, 소양인이 태음

인 보다 빠르게 말하고, 소양인이 소음인과 태음인 보다 소리

가 작다.

<표 3>을 보면 20대 여성인 경우, 체질을 구분하는 유의한 

항목은 높낮이에서 소양 대 태음(p=0.036), 세기에서 소음 대 

태음(p=0.048), 목소리 톤에서 태음 대 소음(p=0.002), 태음 대 

소양이다(p=0.046). 즉, 소양인이 태음인 보다 높게 말하고, 소

음인이 태음인 보다 소리가 작고, 소음인과 소양인은 소리가 

가늘고 태음인은 굵다.

<표 4>를 보면 60대 남성인 경우, 체질을 구분하는 유의한 

항목은 없다. 다만, 세기에서 소음, 소양, 태음의 평균값과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비교해 보면, 소음인이 

소양인과 태음인 보다 변별력 있게 소리가 작음을 알 수 있

다. 

<표 5>를 보면 60대 여성인 경우, 체질을 구분하는 유의한 

항목은 청/탁음에서 태음 대 소음(p=0.042), 태음 대 소양

(p=0.004)이다. 즉, 소음인과 소양인은 청음이고 태음인은 상

대적으로 탁음이다.

항목 체질 평균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빠르기

소음 3.34 2.88 3.79
소양 3.75 3.40 4.09
태음 3.15 2.81 3.48

높낮이

소음 2.92 2.43 3.42
소양 2.97 2.54 3.40
태음 3.13 2.76 3.49

세기

소음 3.72 3.36 4.08
소양 2.76 2.37 3.15
태음 3.43 3.13 3.73

청음/탁음

소음 3.79 3.29 4.29
소양 3.61 3.19 4.03
태음 4.04 3.73 4.35

목소리 톤

소음 3.19 2.66 3.72
소양 3.37 2.93 3.82
태음 3.30 2.90 3.69

표 2. 20대 남성 청취 평가 결과 통계 데이터

Table 2. Statistical data for 20s male’s listening tests

항목 체질 평균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빠르기

소음 2.88 2.44 3.32

소양 3.20 2.87 3.53

태음 3.24 2.94 3.54

높낮이

소음 3.56 3.06 4.06

소양 3.80 3.46 4.14

태음 3.16 2.83 3.48

세기

소음 3.08 2.55 3.61

소양 3.58 3.25 3.90

태음 3.64 3.34 3.94

청음/탁음

소음 3.88 3.40 4.36

소양 4.28 3.97 4.58

태음 3.98 3.65 4.31

목소리 톤

소음 2.24 1.74 2.74

소양 2.75 2.33 3.17

태음 3.40 3.00 3.80

표 3. 20대 여성 청취 평가 결과 통계 데이터

Table 3. Statistical data for 20s female’s listening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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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체질 평균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빠르기

소음 3.26 2.80 3.72

소양 3.09 2.76 3.42

태음 3.22 2.89 3.54

높낮이

소음 2.78 2.31 3.25

소양 3.09 2.68 3.49

태음 3.05 2.70 3.41

세기

소음 3.17 2.68 3.47

소양 3.53 3.19 3.87

태음 3.51 3.20 3.83

청음/탁음

소음 4.00 3.54 4.46

소양 3.91 3.53 4.29

태음 4.22 3.89 4.54

목소리 톤

소음 3.91 3.42 4.41

소양 3.82 3.41 4.24

태음 4.11 3.74 4.48

표 4. 60대 남성 청취 평가 결과 통계 데이터

Table 4. Statistical data for 60s male’s listening tests

항목 체질 평균값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빠르기
소음 2.85 2.42 3.27
소양 3.03 2.67 3.39
태음 2.96 2.64 3.27

높낮이

소음 3.00 2.52 3.48
소양 3.34 2.95 3.73
태음 2.91 2.56 3.26

세기
소음 3.31 2.89 3.73
소양 3.74 3.43 4.06
태음 3.31 3.00 3.63

청음/탁음

소음 4.15 3.75 4.56
소양 4.31 3.97 4.66
태음 3.45 3.08 3.82

목소리 톤
소음 3.00 2.49 3.51
소양 3.34 2.88 3.80
태음 3.22 2.84 3.61

표 5. 60대 여성 청취 평가 결과 통계 데이터

Table 5. Statistical data for 60s female’s listening tests

청취 평가 수행 결과에서, 20대 남성인 경우 소양인이 태음

인 보다 빠르게 말하고, 20대 여성인 경우 소양인이 태음인 

보다 높게 말하고 소음인과 소양인은 소리가 가늘고 태음인은 

굵고, 60대 여성에서 소음인과 소양인은 청음이고 태음인은 

상대적으로 탁음이라는 관찰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60대 남

성은 다른 세 경우 보다 체질을 구분하는 목소리 특성 항목이 

적으므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체질별 목소리 특성이 연령과 성

별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체질별 목

소리 특성이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

된다.

세기 항목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녹음 상의 문제로 보인다. 청취 평가 수행자가 녹음 대상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판단하므로 녹음 

상태에 따라 목소리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

다. 녹음시 입과 마이크 거리가 4-5cm가 되도록 특별한 주의

를 기울였지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일반적인 목소리 특성과 음성 특징과의 관계

[1]에서, 음원과 성도 필터와 관련된 다양한 음성 파라미터

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목소리 특성 각 항목에 대하여 청취 평

가를 수행한 뒤, 각 항목의 그룹을 분류하는데 어느 파라미터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값은 0.05)가 있는지를 다중 비

교하였다. 

[1]에서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빠르기와 상관있는 음성 

파라미터는 발화 속도이다. 높낮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성 

파라미터는 F0 평균, CPP(Cepstral Peak Prominence), SPI(Soft 

Phonation Index) 등이다. 세기에서는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등이다. 청/탁음에서는 Jitter, HNR(Harmonics to 

Noise Ratio), CPP, SPI 등이다. 목소리 톤에서는 Energy, 

Shimmer, HNR, CPP 등이다. 이 논문에서 목소리 특성과 포먼

트는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CPP는 피치주기에 해당하는 cepstral peak의 진폭 크기로 

주기성의 강도를 나타내고 기식음(breathiness)의 정도를 보여

준다[12]. SPI는 부드럽게 발성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기식음의 

정도를 보여준다[13]. A1, A2, A3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먼트의 진폭을, H1, H2, H4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하모닉의 진폭을 의미한다. Jitter는 연속적인 피치의 평

균변화율을, Shimmer는 연속적인 진폭변화율의 평균값을 나

타낸다. HNR은 하모닉과 잡음의 에너지 비로써 주기성의 정

도를 나타내고 목소리의 쉰 정도(hoarseness)를 보여 준다.

5. 체질 그룹과 상관관계 있는 음성 특징 도출

3절에서 체질 그룹과 목소리 특성과의 관계를, 4절에서 일

반적인 목소리 특성과 음성 파라미터와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음성 파라미터와 체질 그룹과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찰을 체질을 분류하는 알고

리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남성인 경우, 소양인과 태음인은 빠르기와 세기 항목

에서 유의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빠르기를 구분하는 발

화 속도와, 세기를 구분하는 Energy, A1, A2, A3, H1, H2,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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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등의 음성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구분 가능하다. 소양인

과 소음인은 세기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세기를 구분하는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등의 음성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20대 여성인 경우, 소양인은 태음인과 높낮이와 목소리 톤

에서 유의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F0 평균, CPP, SPI 등

과, Shimmer, HNR, CPP 등을 이용하면 된다. 소음인과 태음

인은 세기와 목소리 톤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등과, Shimmer, HNR, CPP 등을 이용하

는 게 좋다.

60대 남성인 경우, 소음인은 소양인/태음인과 세기에서 변

별력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등의 음성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구분 가능하다.

60대 여성인 경우, 소양인/소음인은 태음인과 청/탁음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Jitter, HNR, CPP, SPI 등을 이

용할 수 있다.

소양인 vs 태음인 소양인 vs 소음인 

발화속도,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표 6. 20대 남성 체질 그룹 구분 음성 특징

Table 6. Speech features contributed to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20s male

소양인 vs 태음인 소음인 vs 태음인

F0 평균, CPP, SPI, HNR, 

Shimmer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Shimmer, 

HNR

표 7. 20대 여성 체질 그룹 구분 음성 특징

Table 7. Speech features contributed to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20s female

소음인 vs 소양인 소음인 vs 태음인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Energy, A1, A2, A3, H1, 

H2, H4, CPP 

표 8. 60대 남성 체질 그룹 구분 음성 특징

Table 8. Speech features contributed to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60s male

소양인 vs 태음인 소음인 vs 태음인

Jitter, HNR, CPP, SPI Jitter, HNR, CPP, SPI

표 9. 60대 여성 체질 그룹 구분 음성 특징

Table 9. Speech features contributed to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60s female

음성인식이나 화자인식 분야에서 MFCC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이 파라미터는 목소리 특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체질 분류를 위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발굴해야 한다. 서론

에서 살펴 본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용한 음성 특징은 피치와 

포먼트 관련 파라미터들과 문장 발음 속도인데, 본 논문의 연

구 결과에서 피치 관련 파라미터와 문장 발음 속도는 유의한 

특징으로 맑혀졌으나, 조음 특성을 나타내는 포먼트 관련 파

라미터는 목소리 특성과 관련성을 맺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

왔다. 

본 논문에서 이들 파라미터 외에 CPP, SPI, HNR, Energy, 

A1, A2, A3, H1, H2, H4 등의 파라미터를 찾았다. Energy, A1, 

A2, A3, H1, H2, H4는 세기와 관련된 파라미터이므로 좋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지만, CPP, SPI, HNR 등은 음성공학 분야

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파라미터로서 이들 파라미터를 찾은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CPP와 HNR은 주기

성과 관련 있고 SPI는 부드럽게 말하는 정도를 보여 주는 파

라미터로써 모두 성대와 관련 있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CPP는 높낮이, 청/탁음, 목소리 톤과 관계되는 파라미터로, 

주기성의 강도가 커지는 경우는 높게 말하는 경우, 청음인 경

우, 굵은 목소리인 경우이다. SPI는 높낮이, 청/탁음과 관계된 

파라미터이고, 높게 말하는 경우, 청음인 경우 부드럽게 발성

하는 경향이 있다. HNR은 청/탁음, 목소리 톤과 상관관계가 

있고, 청음인 경우, 거친 목소리에 비해 굵거나 가는 목소리인 

경우 잡음 대비 하모닉 에너지의 비율이 커진다.

6. 결론

본 논문은 목소리 특성 항목을 선정하고 체질별로 목소리

를 청취 평가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찾아낸 특성과 음성 파

라미터와의 연관성을 통해 체질별 목소리 특성을 객관화 하고

자 하는 연구이다. 

피험자가 녹음한 문장에 대해 목소리 특성을 빠르기, 높낮

이, 세기, 청음/탁음, 목소리 톤 등으로 나누어 청취 평가를 수

행했다. 목소리 특성 각 항목에 대하여 세 개 그룹 중 하나로 

판정한 뒤, 체질별 목소리 특성을 밝히고, 체질별 목소리 특성

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을 보였다.

체질 분류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음성 특징 파라미터는, 피

치 관련 파라미터, 문장 발음 속도, CPP, SPI, HNR 등으로  



문장 발음 속도를 제외하고 모두 성대와 관련 있는 점은 흥미

로운 발견이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음성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체

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연구할 계획이다. 적용 알고리즘으로는 

의사결정나무 분류방법(CART), SVM(Support Vector Machine), 

신경망, HMM(Hidden Markov Models)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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